
        

마성태(현우)

30대 중반, 인간, 조조푸드빌 상무

#모델포스 작렬 #빛나는 조각 외모 #막강 재력남 #조물주 위의 집주인

가슴에 어릴 적 유괴 당한 뒤 생긴 흉터가 있다. 흉터가 생기고 기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꿈에 나타나는 긴 머리 여성과 목조 건물, 

자신을 향하던 날카로운 칼에 혼란스럽다. 그러던 중 꿈에서 본 건물과 

비슷한 마녀들의 국밥집을 발견하고 자신의 유괴 사건을 직접 파헤치기로 

한다. 국밥집을 매입하고 안방을 차지한 그의 눈에 요상한 여성이 

들어오는데. 예쁜 척도 착한 척도 약한 척도 않고, 꿈에 나타나는 긴 머리 

여성과 묘하게 닮은 그녀. 바로 마녀 초홍이다.

맹예순(김영옥)

70대, 마녀, 전설의 국밥집 운영

#국밥계의 전설 #마녀계의 걸크러시 #만렙 마력의 소유자

한 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국밥집. 예순은 몰려드는 손님 덕에 

허리를 펼 틈이 없다. 가게 문을 닫은 뒤, 음악과 와인과 치즈로 

피로를 푸는 것이 유일한 낙. 그런 예순 앞에 난데없이 임대 계약 만료 

통지서가 날아온다. 마력의 원천인 국밥 맛을 지키려면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일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류. 현실을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예순이 멈칫한다. ‘가만있자, 근데 이놈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강초홍(윤소희) 

20대 중반, 마녀, 전설의 국밥집 배달부

#마녀계 오지라퍼 #관종 마녀 #심쿵 유발 꽃미모 #러블리 허당 매력

인간의 일에 절대 끼어들지 않는 것이 마녀의 불문율이다. 그러나 

초홍은 교통사고 날 뻔한 사람을 구해 주고 빙판에 넘어질 뻔한 사람도 

구해 주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화분도 막아 준다. 어쩌랴, 

머리보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는 걸! 

인간이란 족속은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지만 

초홍은 늘 인간의 관심에 목마르다. 의심 없이 마음을 줬던 전 

남자친구의 배신에 깊이 상처 입고 하루아침에 마력을 상실한 초홍. 

이러다가 마력도 기억도 모두 잃고 마녀계에서 추방당하는 건 아닐까.

캐릭터 미리 보기_주요 인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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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예순

70대·마녀

전설의 국밥집 

운영

조앵두

60대·마녀

국밥집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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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사

50대·인간

전 : 마성태 운전기사

현 : 의문의 식물인간

마성태

30대 중반·인간

조조푸드빌

상무

황제욱

20대 중반·인간

웹툰 작가

송하경

20대 중반·인간

여배우

“뭐? 가게를 빼라고? 

이 젊은 놈을 마법으로 

그냥 콱!“
“이 인물에! 이 능력에! 

이 매력에! 어떤 인간이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저 요상한 여자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네!”

조앵두(고수희)

60대, 마녀, 전설의 국밥집 요리사

#귀여운 마녀 #살살 녹는 애교+교태 만렙 #초홍의 연애 코치

풍류와 사람을 좋아하고 로맨스와 낭만을 그리워하는 마녀. 외모로 

보나 흥으로 보나 딱 인심 좋은 식당 아줌마지만 앵두는 한때 잘나가는 

기생이었다. 뼛속까지 밴 교태와 애교, 콧소리로 베트남 위문 공연 때에는 

앵두를 차지하려 군부대끼리 총부리를 겨눴다나 뭐라나.

과거 한 인간을 죽도록 사랑하고 처절하게 배신당한 뒤 마력을 상실하고 

예순의 도움으로 겨우 마녀의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때가 좋았지!”

황제욱(홍빈)

20대 중반, 인간, 웹툰 작가

#마음만은 천재 작가 #국썸 #진상 손님 #사실_초홍이가 첫사랑

하루에 한 번씩 초홍에게 전화를 걸어 2인분인 듯 2인분 아닌 2인분 같은 

1인분짜리 국밥을 배달시키는 진상 손님. 별명도 국썸이다. 그에게 

사실 초홍은 첫사랑이다. 어렸을 적 짓궂은 아이들의 먹잇감이 될 때마다 

초홍이 나타나 그를 구해 준 것. 초홍이 손가락을 튕기면 아이들은 

꼼짝 못했다. 초홍의 잔소리와 짜증마저도 즐기며 초홍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기다리는 그는 사라진 초홍의 마력을 되살릴 운명의 남자가 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초홍이가 

손가락을 튕기면 아이들이 

꼼짝도 못한단 말야~.” 

김동수

30대 중반·인간

마성태 비서


